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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섭리사에게 사랑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육인 너희와 영인 나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믿음을 

말한다. 

세상에서 말하는‘신뢰’라는 것도 믿음이 맞기는 하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나를 신뢰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믿음, 

나의 사랑 자체를 인정해 주는 믿음이다. 

사람이 직접 보이고 만져지면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에 대해 믿음이 필요하겠느냐. 

직접 보이는 것이니,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너와 나의 사이는 믿음이 필요한 사이다.

내가 보이고 들리는 자도 

나의 사랑과 역사함을 시시때때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자, 

나의 존재를 믿는 것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지만 그렇기에 믿음이 더더욱 필요하다. 

나를 믿지 않는 자, 내 존재 부인하는 자이다. 

그들 앞에 내가 가도 그들은 내가 없다 생각하기에, 

나는 그들 앞에 있어도 없는 자이니라.

나를 믿어 주는 자, 나의 존재 부인하지 않는 자이기에 

그들에게 사랑 전할 수 있고 

나의 심정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너희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나를 믿어주고자 결심했다면 

나를 진정 사랑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내가 진정 그들 사랑하는 것 믿어주지 않으면 

뜨거운 내 사랑 받을 자 없어 

내 사랑 슬프고 처량한 사랑이 된다. 

나는 언제나 늘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너희의 신랑 주 예수니라.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진정 나의 행함을, 사랑을 볼 수 있다. 

나를 진실로 믿어 주어야 

나의 역사함이 너희에게 닿을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육신이 있었더라면 

나의 존재 자체의 믿음도 필요 없었겠지. 

나는 너희 죄로 인해 목숨을 잃어 영이 되었는데 

육신 없는 나의 서러움도 모르고 

내 사랑 오해하고 거부하는 자들, 

진정 사랑의 믿음을 갖추어라.

믿음 없이 세워진 사랑은 모래위에 세운 집과 같다. 

환란, 풍파 다가오면 흔들리고 무너진다.

그러하니 반석위에, 예수라는 이름위에 믿음을 세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더욱 굳건히 알게 되어 믿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100% 사랑 한다 믿어라. 

그 믿음으로 나에게서 100% 사랑이 나간다. 

섭리사 나의 역사함을 믿는 자들. 

나 또한 너희를 믿는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 너희에게 가진다. 

무참히도, 처참히도 많이도 깨어졌지만 

나는 또 믿고 기대한다. 

너희들이 진정 나의 마지막 소원 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영이기에 너희와 나는 믿음이 필요한 사이다. 

하지만 내가 역사함이 크니 진정 나 믿어질 것이다.

한 명, 한 명 진정 사랑함을 믿어라. 

믿어다오.

너희 정녕 믿지 않으면 속 타고 애가 타니 믿어라.

믿고 사랑하자. 

안 보이는데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내 아버지는 정녕 크게 보시니 

진정 믿음 또 믿음이다. 

나도 너희를 믿는다. 

너희들도 나를 진정 믿어다오. 

섭리사 사랑한다. 

영적 사랑의 기본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진정 잊지 마라.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길 바란다. 

섭리사의 신랑 예수.


